
[장애이해교육-장애인의 삶과 사회적 인식개선]
❍ 장애인이란?
신체 일부나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어서 

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.

❍ 장애인의 분류 
다양한 종류의 장애가 존재합니다. 

바깥으로 드러난 장애 종류만 알고 있지만, 내부기관의 문제로 장애를 겪는 사람들도 많습니다. 

❍ 장애인에 대한 에티켓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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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을 만났을 때 에티켓 바른 언어 에티켓

다양한 장애인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

게 똑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나, 다른 사

람들을 대할 때와 같이 자연스럽게 대하고, 도

움을 주기전에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봅니다.

장애인/비장애인이란 표현을 사용하고, 일반인

이나 정상인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아야 

합니다.

http://samyook.ms.kr


❍ 주요 장애별 에티켓

시각장애인에 대한 에티켓

① 시각장애인에게 길을 안내할 때, "여기", "저기" 등 애매한 표현은 피하고 방향을 

   구체적으로 설명하기

② 시각장애인을 안내할 때에는 흰 지팡이의 반대편에서 팔을 잡게 하고, 반보 앞에서 걷기

③ 시각장애인을 의자에 앉게 할 때에는 의자 등받이에 손을 갖다 대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

청각장애인에 대한 에티켓

① 한자리에 오래 혼자 우두커니 서 있거나 길을 헤매는 정신지체아동이 있으면 다정하게 

   신상을 물어보고, 이름표나 소지품에 적힌 연락처로 알려, 안전하게 보호자에게 

   돌아갈 수 있도록 돕기

② 지적장애인과 대화를 나눌 때는 쉬운 말로 된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말하고, 

   그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기

③ 지적장애인을 만났을 때, 이상한 눈빛으로 보거나 피하거나 놀리지 않기

지적장애인에 대한 에티켓

① 청각장애인도 입모양을 보고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, 듣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

   함부로 말하지 않기

② 청각장애인과 대화를 나눌 때 조금 천천히 말하거나 글로 써서 소통하기. 지나치게 천천히 말하

거나 입모양을 과장해서 말하는 것은 오히려 소통에 방해가 됨

지체장애인에 대한 에티켓

① 휠체어 이용자 등 지체장애인이 거리에서 곤란해 하는 경우를 보면, 도울 일이 없는지 먼저 묻기

② 길거리에서 휠체어나 목발 이용자를 만나면, 먼저 지나갈 수 있게 옆으로 비켜주기

2018. 11. 28.

호 남 삼 육 중 학 교 장(직인생략)


